
협회, 정부의 사업장 안전점검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안전보건공단의 중간처리사업장 점검 시 계도중심의 점검  요청

 ◇ 기술지도자료 4월 제작․배부, 사업장 현장점검은 5월 실시예정

최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중간처리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안전점검에 따른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3월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협회-공단 현장조사 전경>

또한 지난 3월 24일 개최된 고용노동부-환경부-공단과의 관계기관 업무협의에서

협회는 5월 실시예정인 중간처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 계도중심의 점검을
요구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현장점검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최대 3,000만원 한도)을 추진하고
4월 중 기술지도자료를 제작하여 5월로 예정된 현장점검 전에 배부키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역이행능력평가에 안전사고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업계에서는 향후 사업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의

준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